
구라보 섬유 사업부  

–  2009 추동 소재 종합 전시회의 테마는 NEXT / 넥스트 

구라보 섬유 사업부는 2008년 10월에 2009 추동 시즌(秋冬 season)을 겨냥

한 종합 소재 전시회(綜合 素材 展示會)를 도쿄에서 개최하였는데, 이 전시회

의 주제(Thema)는 ‘NEXT / 넥스트’였다. 

구라보는 창업한지 120년을 맞게 되는데, 그 동안 기업의 원점인 ‘좋은 상

품 만들기’를 계속 지켜 왔으며,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고자 하는 ‘NEXT’를 

찾아서 새로운 소재를 제안하고 있다. 

전시 구성(展示 構成)으로서 뉴 테크놀러지 존(new technology zone)에서는, 

원료의 선별, 방적에서 가공까지 구라보가 갖고 있는 각 공정의 우수한 기술

을 합쳐서 개발한 소재를 6개의 코너(corner : 特設 展示場)에서 제안하였다. 

따스함이나 경량감 등 추동 시즌의 여러 가지 신(scene : 風景)이나 아이템

(item)에 가장 적합한 기능 소재와 유연하고 푹신한 느낌이 있는 촉감, 소프

트하고 기분이 좋은 터치(touch), 클리어(clear)하고 질이 좋은 감(上質感), 소

프트하고 기분이 좋은 터치, 아름다운 피트 감(fit 感)과 같은 감성 소재를 전

시하였다. 

에코 비전 코너(eco-vision corner)에서는 휴먼 프렌들리 발상(human friendly 

發想)의 컨셉(concept)에 따라, 도쿠시마(德島)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삭감(二酸

化炭素 削減)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제로 이미션(zero emission : 어떤 산업이 배

출하는 폐기물을, 다른 사업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지구 전체로서 폐기물을 



제로로 만들려는 계획) 등 환경 배려 활동(環境 配慮 活動)의 전반을 소개하

면서 이와 같이 하여 만들어낸 소재를 소개하였다.♣ 

 


